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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예수님을 위로 하고, 과거 예수님의 사랑을 몰랐던 

자신과 현재 사랑으로 예수님 앞에 다가오지 못하는 교회의

생명들을 대신하여 회개할 때 받았습니다. ]

사랑이 나를 너무나 아프게 하는구나.

내가 준 사랑이 그대로 돌아오지 않는다.

100의 사랑 10의 사랑으로 돌아오는구나.

사랑아 나를 아프게 하지마라.

나를 떠나선 너희가 살 수가 없는데 왜 그리도 무지 하느냐.

내 옆에 데려다 놓으면 어느 샌가 사라져버리는 저 새처럼 그리도 바깥세상이 좋더냐.

너희 선생은 내 옆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일체되려고 몸부림치는데, 

너희는 그리도 바깥세상이 좋아 나가려고 몸부림치는구나.

나를 떠나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거죽에 불과한 인생.

나와 일체되자. 나와만 하나 되자.

너희의 복이 큼이라.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리.

영원을 약속해주리.

영원이란 영원히 삶을 말한다.

영원이란 영원한 행복을 말한다.

사랑아. 나는 너에게 말하노라.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단어 사랑.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단어 사랑.

그 사랑 너와 하고 싶다.

내 곁을 떠나지 마라.

(예수님은 축구공만한 사랑을 원하는데, 

우리가 야구공만한 사랑을 드리고는, 예수님께 만족할 만한

사랑 드렸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예수님 원하시는 사랑의 기준치를 말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사랑은 죽음까지다.

죽음까지 불사하는 사랑이다.

목숨이 아깝지 않은 사랑이다.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랑이다.

맘과 목숨과 뜻을 다하는 사랑이다.

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랑이다.

나에게만 주는 사랑이다.

행실로 이어지는 사랑이다.



사랑의 기준치를 높여라.

나 예수는 사랑에 목마르다.

나의 기대치는 네가 생각하는 사랑보다 훨씬 크다.

너희의 사랑 정녕 기대하노라.

사랑으로 나아오라.

사랑으로 나를 부르라.

사랑으로 나를 볼 찌어다.

(너무 보고 싶다고 고백드림)

나를 보려면 네 맘과 뜻과 목숨 다해 

나를 사랑하고 몰두하라.

정녕 네 머릿속에, 네 마음속에 

나만을 담을 때 보게 될 찌어다.

어렵다. 하지만 가능한 일이다.

나만 보라. 나만 보라.

나 예수 보는 날 기다리노라.

( ‘2010년도’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2010년도는 나와 해야 한다.

무조건 나와 만이다.

나와 해야만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리라.

너 혼자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다.

실 한 겹줄 보다 두 겹줄이듯, 

나와 함께 하면 그것과 견주지 못할 밧줄이 되어 

절대 끊어지지 않고 튼튼한 자를 낳을 수 있다. 

이 밧줄은 영적 밧줄이다.

일반적인 밧줄과 다르다.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의심 말고, 나와 하나 되자.

생명결실 이루자.

그러나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끊어지리.

사랑해야 생명이 결실되듯 그와 같이 그러하다.

사랑으로 하나 되자.

사랑이 핵심이다.

사랑은 영원하다.

영원하니 끊어지지 않는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 우리 뜻을 이루자. 

생명 결실하자.

나는 기다리노라.

사랑의 신부들 내 앞에 오기를.

하나 되어 뜻을 이루기를.

나 예수는 너무나 기다리고 기대하노라.

영원히 함께 하자. 사랑한다.

2010년도 나와 함께 표적 이루자.

나와 함께 하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지? 자신 있지?

사랑한다. 섭리의 신부들아.

- 너희의 신랑 나 예수가


